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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올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의 래퍼 닙시 허슬(33·작

은 사진)이 지난달 31일 로스앤

젤레스에서 총격 살해됐다. 허

슬은 자신이 소유한 옷가게 앞

에서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총

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다. 

허슬은 남부 흑인사회 저소득

층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에 힘

써오고 있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팬과 지역주민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어 추모 물결을 이루었다.

1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시내 슬로슨 애버뉴

에 있는 허슬의 옷가게‘마라톤 클로싱’주변에는 수

백 명의 팬들이 밤늦게까지 모여 촛불을 켜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일부는 허슬의 음악을 틀어놓고 생

전 그의 활동을 추모했다. 

허슬은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그래미 어워즈‘베스트 랩 앨범’부문 후보에 노미네

이트되며 명성을 얻었다. 허슬은 래퍼 활동과 의류사

업으로 번 돈을 LA 남부 흑인사회에 환원해 지역 공

동체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갱 폭력에 희생된 주민의 

장례식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기도 했다.

한 주민은“이곳은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면

서“허슬은 이곳을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바꾸려 했었

는데”라며 애도했다

LA 시내 남부는 LA 메트로폴리탄 권역에서 총격 

사건이 가장 빈발하는 곳으로 꼽힌다.

래퍼 닙시 허슬 피살 … 촛불 추모 행렬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이 미국‘빌

보드 뮤직 어워즈 

2019’에서‘톱 듀

오/그룹’등 2개 부

문 후보에 올랐다.

4일‘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홈페이지에 발표

한 부문별 후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톱 듀

오/그룹’과‘톱 소셜 아티스트’부문에 노미네

이트돼 3년 연속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그중‘톱 듀오/그룹’후보로 지명된 것은 처음

으로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 파이브, 패닉 앳 더 

디스코, 댄&셰이와 경쟁한다. 앞서 2015·2016

년 원디렉션, 2017년 트웬티 원 파일럿츠, 지난

해 이매진 드래곤스 등 세계적인 그룹과 밴드가 

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방탄소년

단의 세계적인 인기를 확인시켜준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년 연속 수상한‘톱 소셜 

아티스트’부문에서는 한국 그룹인 엑소, 갓세

븐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루이 톰린슨과 

후보로 올랐다. 이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여

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들은 빌보드    

‘소셜 50’차트에서 90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통산 120번째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2019’는 5월 1일 라스베

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어워즈’ 2개 부문 후보

보이밴드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사진)가 새 앨

범 발매와 함께 미국 빌보드‘아티스트 100’차트에 

최초 진입했다.

최근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

면 스트레이 키즈는 빌보드‘아티스트 100’차트에

서 90위로 진입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 속에서 존

재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 공개한 미니앨범‘클레 원: 미로(Cle 1 

: MIROH)’는‘월드 앨범(WORLD ALBUMS)’차트 

3위를 차지했다. 또 스트레이 키즈는‘소셜 50(SO-

CIAL 50)’차트 4위,‘이머징 아티스트(EMERGING 

ARTISTS)’차트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앞서 빌보드는 데뷔를 앞둔 스트레이 키즈에 대해 

‘2018년 주목할 K-팝 아티스트’1위로 선정하는 등 

꾸준히 집중 조명했다. 

지난달 25일 앨범‘클레 원 : 미로’와 타이틀곡‘미

로(MIROH)’를 발표한 스트레이 키즈는‘팝의 본고

장’미국을 비롯해 멕시코, 페루, 핀란드, 러시아, 싱가

포르 등 해외 15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및 아이

튠즈 월드 와이드 앨범 차트 1위, 또 해외 32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톱10에 진입했다. 

스트레이 키즈, 미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 최초 진입


